
「淸淨地球」, 메이드 인 재팬  

-일본 상업적 환경 기술 연구소(RITE)의 본격 가동-  

홍 성 범1) 

 

1. 「스톡홀롬」과 「리우」: 일본의 입장 변화  

'72년 6월 「스톡홀롬 유엔 환경 회의」에서 일본은 '공해 대국'으로 낙인이 찍혀 숨을 죽

여야만 했다. 그것은 2차 대전의 패전과 함께 황폐해진 경제 복구를 위해 경제 개발에만 진

력한 결과 대기, 수질 등 이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되어 미나마타, 이타이 등 신종 

공해병의 창시국이 될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급속한 성장에 수반한 막

대한 에너지 소비로 이산화탄소 방출 왕국이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었다.  

그 뒤 20년의 세월이 흐른 '92년 6월, 「리우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일본은 지구 환경 

대책에 돈과 기술이 아쉬운 세계 각국들이 우러러 보아야 할 그런 위치에 올랐다. 그들은 

'70년대 이후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착실히 풀어 나갔다. 결국 자국의 공해 문제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축적된 환경 기술이 이제는 세계 정상의 수준에 도달하

게 된 것이다. 이와 아울러 1970년의 석유 위기 때 경험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교훈삼아 

다져 온 에너지 절약 기술도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방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에 비해, 일본의 몫은 단지 4%에 불과

하며,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선진국들 중 가장 적다". 일본이 외교 편람 환경 기술 부문에

서 자랑스럽게 지적하고 있는 구실이다. Moris Strong 유엔 지구 정상 회담 사무 총장도 

"천연 자원 사용 방법, 폐기물 처리 등의 기술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일

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앞선 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환경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단순한 자국의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환경 청정 기술 및 산업 부문마저 석권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다. 환경 문제를 기술과 비즈니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

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2.「The New Earth 21」과 「RITE」: 환경 기술의 선두 주자  

1990년 MITI는 "The New Earth 21"이라는 이른바 이산화탄소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향후 100

년의 '녹색 지구 회복'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세계 각국에 파문을 던졌다. 이 청사진의 골자

는 크게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World Conservation 

Program (2) Accelerated Intrduction of Clean Energy (3)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4) Enhancing CO2 Sinks (5) Development of Future 

Energy Technology 등이다. 그리고 이 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세계 최초의 상업적 환

경 기술 연구소인 RITE(Research Institute of Innovative Technology for the Earth)를 설

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나 컴퓨터의 경우처럼 일본의 주특기인 MIT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동 연구 컨소시움이 예외 없이 구성된다. RITE는 기업체의 4,500만 달러 투자와 

MITI의 8,000만 달러의 Seed Money를 기반으로 200여명의 연구인이 참가하고 있는데 탄소이

화한천, 열펌프냉매,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소 발생 미생물의 대량 배양 기술 등 '이산화탄

소의 고정화'에 관련된 7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16개 업체가 참가하는 RITE 프로그램은 

현재 이 프로그램들의 하위 프로젝트이 기업, 대학, MITI 연구소 등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오사카 근방에 건설 중인 "Kansai Science City"의 RITE 자체 연구소가 완공되면 (1993년 

예정) 연구는 더욱 본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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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꼬하마」와 「동경」: 기술과 정치의 이중주  

일본은 환경 청정 기술 부문에 대한 그들의 강한 자신감을 1991년 가을, 요꼬하마에서 개최

된 「지구 환경 기술 엑스포」에서 화려하게 펼쳐 보였다. 여기에 참여한 70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은 폐기물 처리 기술, 전지로 가는 스쿠터에서부터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옴직한 아

이디어 등을 전시하였다. Sumitiomo는 화학적 처리가 필요 없는 타올을, NKK 제철은 슬러지

를 이용 종이, 꽃병 등을 만드는 재활용 기술을, Fujimi 세라믹은 슬러지 벽돌 제조 기술을 

선 보였다. 특히 지하의 진공 튜브에 백만 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Tokyu 건설의 '지

하 도시' 건설 계획, 이른바 HEART(Heritable Ecologic Area and Track) 계획도 관심의 초

점이된 바 있다. Shimizu사는 도쿄만에 지하 쓰레기 저장소를 설치하고 쓰레기 소각열에 의

한 '수중 관광 랜드'(Aqua Amusement Land)의 건설을 제시하였다. 결국 녹색 산업에 대한 

관심(thinking green)이야말로 향후 주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청정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는 환경 문제의 세계 중심지라는 정치적 

입지까지 확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 움직임은 '91년 ICETT

(Inter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의 설립이다. 세계 은행에 

의하면 2050년에는 전세계 이산화탄소의 44%를 개도국들이 방출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러

한 개도국의 문제를 ICETT의 설립으로 일본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ICETT는 개독국으

로의 환경 기술 이전과 인력 훈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 오염 통제 

기술, 환경 보호 규제에 관한 개도국의 전문가를 10년 동안 일만명을 훈련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훈련의 마지막 과정은 일본의 관련 기업 연수로 되어 있다. 결국 

귀국 후 이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 기술은 ″메이드 인 재팬″의 상표일 수 밖에 없을 것이

다. 두 번째 움직임은 1992년 4월 15∼17일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 환경 현인 회의」이다. 

카터 前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이 회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다께시다 前일본 수

상의 이름으로 소집되었다. 실질적인 내용은 환경의 「남」 「북」문제 해결을 위한 돈과 

기술은 일에 의존하라는 명제였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국제 공헌이 

자위대 파병만이 아니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고 싶어 했다. 세 번째는 ′92년 가을 

UNEP/ITEC(UN Environment Program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er)를 ′

Kansai Science City′에 유치하려는 계획이다. 환경의 세계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굳히기 위해 유엔 기구의 일본 내 유치라는 마지막 수순을 밟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 문제의 기술적, 정치적 입장을 들러싼 일본의 발빠른 행보를 보는 세계 각국의 시각은 

긍정과 부정, 우려와 질시의 미묘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과학 기술 자문단인 

D.A.Bromley는 ″유엔 환경 기구의 일본 내 유치로 인해 ′환경 기술′이라는 배에 미국이 

자칫 승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미국의 위기감을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일본의 

신환경 기술 정책은 한편 좋은 뉴스이면서 한편 나쁜 뉴스이다. 좋은 뉴스는 환경 연구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다는 사실이다. 나쁜 뉴스는 대부분 자금이 공상 과학(science 

fiction)에 불균등하게 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린피스(Greenpeace)의 Jerenmy Legget의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그들의 자동차, 전자 제품처럼 ′Made in Japan′상표의 환경 기술도 

곧 전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으리라는 장미빛 꿈에 부풀어 있다(이글은 SCIENCE. May 22. 

1992: Wall Street Journal. June 3. 1992를 기초로 쓰여졌음).  

주석1) 동향 분석 연구실, 선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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